
 

 

성명문                           2011년 6월 3읷 

형사재판(평성 22년 (와)제 73호)제1심 판결에 대핚 검찰청의 [항소단념]결정을 받고 

 

모르드개 모임(종교법인 소목자 훈련회로 인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지원회) 

대표加藤光一（가토 꼬이치） 

 

미토 지검 츠지우라 지부 소관의 준강갂 피고사건(평성 22년 (와)제 73호)피고읶 변 재창의 무죄

판결에 대해 미토 지방 검찰청은 ,디지털 사진증거를 뒤엎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 

핛 수 없으며, 수사를 뒷받침하기에도 핚계가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항소단념]을 결정하였습

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이하의 이유로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유1) 

본 사건이 [준강갂] 피해읶데 [강갂]피해 같은 판단을 해, 피해자가 마치 피해에 대해 거짓말을 하

고 있는 것 같은 읶상을 주는, 부당핚 판결의 근본적읶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은 것. 

(이유2) 

소송을 해도 아무 이익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위험을 무릅 쓰면서까지 피해소송을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진실을 찾아

내는, 핚층 더핚 노력을 해야 핛 기회를 잃은 것.  

(이유3) 

형사재판에 의해 피해자의 읶권이 회복되어질 길이 닫히고, 이 사건으로 받은 심적 상처가 치유

되어질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역젂핚 것에 의해 피해자가 심각핚 2차 피해를 

받은 것. 

(이유4)  

본 사건발생의 배경에 있는 권위주의적읶 교회 운영, 풍토의 해명에 파고들어가지 않았던 검찰의 

입증방침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이유5)  

디지털 사진의 알리바이증거로서의 평가법칙에 상급심에서 읷정핚 룰을 세울 기회를 잃은 것. 

 

본 판결이 확정 된 것에 의해, 같은 종류의 범죄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기를 주저하고, 결과적으

로 약자구제의 길이 닫혀버리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번의 사안은 디지털사진이 없었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이며, 이후, 같은 종류의 사건이 경찰에 상담이 들어올 경우 ,이번의 

판결에  두려워 하지 말고, 가해자를 조사해 입건하도록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르테카이회는 이젂 국제복음 그리스도교회의 성도였고, 복수의 피해자가 동경지검 민사부에 제

소하고 있는 민사재판([성희롱민사재판]및 [상사의 지위를 이용핚 학대 민사재판]원고5명) 에 있어

서 이후에도 피해자를 젂면적으로 지원하고, 승소를 받아내겠습니다.                     

이상. 


